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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은 판타지 계열의 작품이지만, 세계의 경험적 기율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현대 판타지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은 시간 이동을 통해 얻게 된 인생의 기회를 좀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거나 세계의 비참을 만든 역사적 참사를 예방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문학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세계를 바꾸는 혹은 시간의 어긋남을 교정하는 정의로운 시간 여행자가 아니라, 역사적 위기―특히 경제적 위기―를 자신의 이익으로 환원하려고 세계의 미래를 전생을 통해 경험한 역사에 고정시키는 주인공이다.

          게다가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윤리나 정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재탄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대한 이익 공동체, 즉 재벌의 총수로 등극하는 것을 추구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알려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풍경이 아니라 이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성장과 완성, 그가 습득하는 인간을 사용하는 통치술의 방식이다. 그리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진정한 권력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서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국가권력을 장기간 독점했던 군사 정권의 퇴진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변모시킬 ‘민주화’이다. 이것이 『재벌집 막내아들』의 회귀가 1987년에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록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is a fantasy-based work, but it is a modern fantasy in which the world's empirical discipline is treated as important. The protagonist of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does not use the opportunities of life gained through time travel to create a better world or to make the historical tragedy of making the world miserable. He is not a time traveler who changes the world or corrects the deviation of time found in literary tradition, but rather a protagonist who fixes the world's future in order to return the historical crisis,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to his own interests.

          In addition, the main character of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does not stop at being reborn as Homo Economicus, who values economic interests and gains and losses more than ethics or justice. He seeks to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 a huge community of interests that governs and governs economic humans. What this work teaches is not the harsh landscape of neoliberalism in which all members have become Homo Economicus, but the growth and completion of the powerful who governs and governs it, and the method of governing using humans he acquires. And what is needed for the real power to dominate Homo Economicus to be born in the realm of the economy, not in the realm of politics, is the resignation of the military regime, and ‘democratization’ that will reasonably transform it. This is also why the return of The Youngest Son of a Chaebol Family began i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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